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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일부터 수확해야 하는데…옴짝달

싹도 못하고 있소.”

25일 오전 전남 장성군 남면 덕성리 레드

향 재배 시설하우스 농가, 농민 박장열(73)

씨는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쏟아진 폭설로 박

씨의 시설 하우스 용마루와 양측 지지대 등

이 폭삭 주저앉아 있었다. ‘아치형’을 이뤄

야 할 시설 하우스는 쌓인 눈에 1m 안팎 짓

눌려 이곳저곳 형태가 일그러져 있었다.

농작물 일조량 조절에 쓰이는 실내 천정 

위 보온 커튼까지 주저앉아, 키가 큰 나무는 

가지와 잎 등이 짓이겨져 있기도 했다.

박씨 부부가 6년째 일군 시설 하우스 5개 

동 중 3개 동(연면적 1800㎡)이 이번 폭설·

한파로 큰 타격을 입었다.

박씨는 눈 그친 전날 오후부터 틈틈이 시

설하우스 물받음관 위에 올라 제설에 나섰

지만 이내 자포자기했다.

하우스 지붕마다 5㎝ 안팎 눈이 잔뜩 쌓

여 미끄러운 데다가, 홀로 제설 삽을 들고 

길이 110m에 이르는 하우스 3개 동에 쌓인 

눈을 모두 치우기란 역부족이었다.

박씨는 당초 오는 26일부터 수확 작업을 

시작해 다음주 중 출하까지 마칠 계획이었

다. 그러나 수확은 커녕, 시설물 복구마저 

엄두가 나지 않는다.

눈이 녹기 시작해도 이미 약해질 대로 약

해진 하우스 곳곳에 누수,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안쪽 깊은 곳까지는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다. 

간신히 수확한다 해도 짓눌린 보온 커튼 

탓에 일조량이 부족, 작황마저 좋지 않을 것

이라고 박씨는 전했다.

박씨는 “보온 커튼을 움직여야 수확 범위

가 넓어지지만 어렵사리 딴 레드향도 볕을 

충분히 못 본 탓에 신맛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 막바지 충분히 기온이 보장돼야 한다. 

시설물 붕괴 위험도 있어 온풍기 작동도 엄

두가 안 난다”고 밝혔다.

이어 “일손이 턱없이 모자라다. 수확도, 

복구도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지붕 위에 쌓인 눈을 퍼내

고 나무 상태를 살펴가며 수확도 해야 하지

만 좀처럼 엄두가 안 난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딸기 재배 농민 도지현(51·여)씨도 

출하를 앞두고 갑작스레 입은 폭설 피해에 

근심이 가득했다.

시설하우스 곳곳을 둘러보던 도씨는 지

붕에서 눈 녹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을 바라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실내 곳곳에선 물이 줄줄 샜고, 쌓인 눈에 

짓눌려 휜 듯한 용머리와 보온용 커튼이 눈

에 띄었다. 막 붉게 익어가던 딸기 열매 곳

곳엔 물기가 묻어 있었고, 젖은 잎사귀는 제 

빛깔을 잃은 듯 했다.

6년 전 남편과 귀농한 도씨는 알뜰살뜰 

키운 딸기를 구정 설 연휴에 맞춰 출하키로 

했으나,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딸기는 햇볕

을 충분히 보지 못하면 당도가 떨어지는데 

보온 커튼 작동이 어려워 품질을 장담하기 

어렵다.

더욱이 물기를 머금은 잎사귀에는 잿빛

곰팡이, 꽃곰팡이 등 각종 병충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상적인 생육 환경 속에

서 나무가 웃자라면 딸기 영양분이 줄어들 

수도 있다며 도씨는 걱정했다.

도씨는 “한 해 결실인 딸기가 잘 익어가

고 있었고 연말연시 수확만 잘 마치면 됐다. 

시설물 피해는 처음 경험해 봐 당혹스럽다”

며 “신속한 복구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성군도 전날부터 본격적으로 농작 시

설·축산업 농가 피해 조사에 나섰다. 현재

까지 레드향·딸기·토마토·감자 등 6개 품

목 시설 하우스 12개동이 시설물 파손 피해

를 입었다. 농업시설물과 염소 축사(6마리 

폐사) 등도 다수 폭설 피해로 집계됐다.

잠정 피해 규모는 장성에서만 3억 1442

만 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번 폭설 기간 중 장성에서 가장 

많이 쌓인 눈의 양(최심 적설량)은 지난 24

일 기준 36.1㎝다. 23일에도 최심 적설량은 

35.3㎝로 확인됐다.      
장성=기동취재본부

“수확은 커녕, 복구도 엄두 못내” 폭설이 덮친 시설농가 ‘시름’

지붕 쌓인 눈 탓, 시설 하우스 용마루 내려앉고 휘어

연말 수확 무산, 복구 일손도 부족…“옴짝달싹 못 해”

25일 오전 전남 장성군 덕성리 시설하우스에서 레드향 재배 농민 박장열(73)씨가 하우스를 덮친 

눈을 치우고 있다.

크리스마스인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별마당도서관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함께 남기는 추억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

(40·본명 이윤지)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

정됐다. 이씨가 마약 관련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

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씨도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씨는 2021년 2~8월 A씨와 마약을 구입하

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5회에 걸쳐 필로폰 3.5g과 케타민 2g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8월 6회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씨에게는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산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A씨가 자신을 폭행해 

강제로 마약을 구매·투약하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씨가 강

요 행위로 인해 마약을 사거나 투약한 것이 아

니라 이씨와 A씨가 공모해 마약을 구매·투약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가 이씨에게 일부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일부 사정은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구

매·투약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수준은 아니라

는 취지다. 이씨와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

지만 대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2012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 2014년 졸피뎀 불법 투약 혐의(벌

금 500만원)로 처벌을 받았다. 강제출국된 후 

지난해 1월 귀국했다. 이씨는 귀국 후 다시 마

약에 손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확정 

받은 것이다.                                        뉴시스

에이미, 세번째 마약 유죄 확정…징역 3년

졸피뎀 혐의로 강제출국…귀국 직후 마약 혐의
“강요 당해 억지로 마약” 주장…대법까지 배척
프로포폴 집행유예, 졸피뎀 벌금형 이어 실형


